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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및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 2025년 중 화폐유통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전

년(147장) 대비 49장(33.3%) 감소

  ㅇ 연간 위폐 발견 추이는 2017년까지 1천 장을 넘는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5년 처음으로 100장을 하회

□ 한국은행은 1.20(화)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원 발권국장)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위

조지폐 발견 사례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

  *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 

  ㅇ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감소세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점이 특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방수연, 조사역 강지원 

         Tel  02-759-4084, 4047   Fax  02-759-4144   E-mail  issuepol@bok.or.kr

공보관 : Tel  02-759-4016, 4028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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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 2025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98장으로 전년(147장) 대비 감소(△33.3%)

* 한국은행이 유통화폐 취급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이 화폐 수납분 또는 창구에서 발
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

ㅇ 연간 위폐 발견 추이는 2017년까지 1천 장을 넘는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2025년 처음으로 100장을 하회
 

 □ 권종별로는 오천원권(35장)*, 만원권(28장), 오만원권(24장), 천원권(11장) 순

* 오천원권의 대부분(33장)은 2013.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했던 기번호 ‘77246’이 포
함된 구권 위조지폐가 유통되던 것으로 전년(74장) 대비 큰 폭 감소

 

위조지폐 발견 추이
(권종별) (연도별)

<참고>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현황1)

(장, %)
　 2023년 2024년(A) 2025년(B) 증감(B-A)

　

증감률
5만원권 21 (10.7) 23 (15.6) 24 (24.5) 1 4.3

만원권 40 (20.3) 43 (29.3) 28 (28.6) △15 △34.9

5천원권 123 (62.4) 76 (51.7) 35 (35.7) △41 △53.9

　기번호 77246 117 (37.1) 74 (33.0) 33 (25.2) △41 △55.4

천원권 13 (6.6) 5 (3.4) 11 (11.2) 6 120.0

합 계 197 (100.0) 147 (100.0) 98 (100.0) △49 △33.3
 주 : 1) (  ) 내는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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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중 신규로 발견된 기번호*(총 33개)는 오만원권(20개), 만원권

(7개), 천원권(4개) 순으로 나타나 새로운 위조 시도가 고액권에 집

중되는 모습

* 기번호란 화폐 제조과정에서 은행권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알파벳 3개
와 숫자 7개로 구성(예:BJ7354050H)되며, 위조지폐의 경우 화폐위조범이 하나의 화폐
도안을 복제하면서 동일한 기번호의 위폐가 다수 발견되는 경향이 있음

신규 발견 기번호 추이

□ 한편 우리나라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은 2019년까지 큰 폭

감소한 이후 매우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 우리나라 유통 은행권 1억 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1.4장으로, 영국 1,977장, 유로 
1,866장, 캐나다 757장, 일본 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

유통 은행권 1억 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

(연도별 추이) (주요국과의 비교)

    주 : 1) 주요국은 2024년, 한국은 2025년 기준
  자료 : 각 중앙은행 Annual Report, 공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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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년 제1회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위원장 김기원 발권국장)는 2026.1.20(화)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위조

화폐 발견 사례 및 업무추진 현황을 공유

ㅇ 참석자들은 2025년 중 위조방지장치가 손상된 진권에 대한 감

정의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들어 국민의 위폐 식별 능력

향상과 위조지폐 감소세를 체감하였음

□ 한편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처럼

사용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ㅇ 페이크머니는 보통 기념일 이벤트, 절약 챌린지, 은행놀이 등의

사용 목적으로 판매되는데, 시중 상품 대부분이 한국은행 ‘화폐

도안 이용기준’을 미준수*하여 진권으로 오인될 소지

*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은 화폐모조품이 진권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페이크머니의 경우 실제 크기의 2배 이상 또는 0.5배 이하로 제작하도록 제시

― 페이크머니는 인물초상이 일러스트로 그려져있고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을 다른 문구로 대체한 점이 특징

ㅇ 페이크머니‧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적인지 한 장씩 훑어볼 필요

― 정상적인 은행권이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12)에 신고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효과

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화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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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개요

□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

   ㅇ (참가기관)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

폐공사 등 6개 기관

   ㅇ (정기회의) 매년 상·하반기 각 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참고 2> 위조지폐 관련 처벌조항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
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3> 「화폐도안 이용기준｣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 중
으로, 건전한 화폐도안 이용을 위하여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재‧개정하여 시행 중

  *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정책/업무 - 화폐 - 화폐 관련 법규 - 화폐도안 이용기준)에서 확인 가능

   ㅇ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화폐도안 이용자는 동 기준을 숙지한 후 화폐도안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동 기준을 벗어나 화폐도안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화폐도안 이용자에게 있음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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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